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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배당성향 22.7% 결정… 하반기 '분기배당'도 추진 머니S

신한금융지주, 20년 기말 배당금을 1,500원/주로 결정, 배당성향은 22.7%. 2019년도 배당성향(25.97%)보다는 낮지만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20%보다는 높다.

배당성향 20%를 넘긴 것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 금융당국이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유일한 금융지주이기 때문.

10문10답 공개서한 보낸 은성수 "가계부채 세심하게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등에 대한 우려를 금융권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 가계 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극복하겠다는 자신감 드러내

증시 주춤하자 갈 곳 잃은 돈…신용대출 줄고 요구불예금 29조↑ 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1705억원으로 지난 1월 말 674조3738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3조7967억원 상승

한편 2월 요구불예금은 29조 늘었는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시장 등의 출구가 딱히 없는 상태라 전반적으로 이탈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소처, 제재심서 “우리銀,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 공식 제출 뉴스1

금소처,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공식 의견 제출

금소처가 제재심 대상에 오른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 징계 수위에 대한 경감 가능성이 제기

은성수 "공매도, 정치적 결정 아닌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기간 추가연장 논란에 대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15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이데일리

한국금융지주는 종속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이며, 주당 액면가 5000원, 보통주 3000만주

치솟는 손해율에… DB손해보험, 단독실손 판매 확 줄었다 머니S

이달부터 DB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급감할 전망.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설계사에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지양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로 보험사들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

손보사 vs 소비자 분쟁 '역대 최다'…금소법 임박 '긴장감' 데일리안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특수 보험사 제외 17개 손보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수는 작년 총 2만6864건으로, 최다 기록이었던 전년(2만5307건)보다 6.2% 증가

손해보험 상품의 특성 상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꼼꼼히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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